
기조글

<미미>를 기억하세요?

우리가 어릴 때 빗질해주던, 늘씬한 몸매의 인형 <미미> 말이에요.

그녀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 ‘바라봐지는’ 존재였으며,

그녀를 향한 말들에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‘듣기만 하는’ 존재였습니다.

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그녀의 바람이 아닌 사람들의 욕망이었고,

그녀의 말할 수 없는 입은 그녀 자신에게조차 침묵하게 만들었어요.

우리는 어려서부터 <미미>와 함께 자랐습니다.

은연중에 <미미>처럼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. <미미>는 예쁘고, 착하고, 완벽했거든요.

어린 우리가 

<미미>로서 커왔고, <미미>에게 요구되는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

지요.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, 그것이 마치 진실로 당연한 것이라고 믿으며 말이에요.

그러나 그 당연함 속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그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

운 일일 겁니다. 모두들 그것이 ‘당연하다’고 말하는 가운데, 누군가 그것이 ‘불편하고 당연

하지 않은 것’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‘이상한’ 사람이 될 테니까요.

총여학생회 선본 <ACTION! 미미>는 그동안 침묵했던 여학우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

그동안 큰소리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내고, 행동하고자 합니다.

당연함이라는 껍질 속에 숨겨져 우리를 불편하게 해 왔던 것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.

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겠습니다. 

살아 숨쉬는, 여러분들을 지지하겠습니다.

함께 이야기하고, 함께 행동하며 우리에게 가해지는 ‘당연함’속의 숨은 폭력들에 반대하겠습

니다. 

‘당연한 불편함’이 없는 성균관을 위해, ACTION!


